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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합의 이행, 미국은 간섭 말라”
6·15 공동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 열어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판문점 선언 이행 촉구

“개성공단은 지난 14년 동안 평화를 생

산했습니다. 그래서 개성으로 다시 가야 합

니다. 가서 북의 노동자들을 만나야 합니

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6월 15

일 서울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6·15 공동

선언 발표 19주년 민족자주대회’를 열고,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촉구했다. 이날 6·15 남북공동선언실천 민

족공동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

대표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6·15 공동선언은 

남북이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존중하는 통일을 

이루자는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창복 상임대표 의장은 “미국은 지금 싱가

포르 북미 공동선언을 외면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창복 

의장은 “어떠한 동맹도 민족을 앞설 수 없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당사자는 남과 북, 온 겨레

이다. 남북 당국은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

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이 품고 있는 평화와 안보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 하원을 방문한 이종

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남

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재가동은 한반도 

비핵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

였다. 이종덕 부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시설 점검을 위해 개성으로 가야 한

다”라며 정부에 방북 승인을 촉구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

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

다. 민족공동위원회는 “역사적인 남북선언

들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오늘의 시련

과 난관을 뚫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

대를 앞당기자”라고 함께 결의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미

국 대사관을 에워싸는 ‘평화의 손 잡기’ 행사

를 벌였다.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참가자들은 손

을 맞잡아 미 대사관을 둘러쌌다. 갑자기 소나기

가 쏟아졌지만, 참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판

문점 선언 이행,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구호를 외쳤다.

노동자가 백기완 선생에게 발 달아 주다
금속·현대차지부·공공운수노조 활동가 십시일반 …“노동해방 세상 만드는 데 힘쓸 작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와 공공운수노조 

활동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백기완 선생

께 자동차(쏘나타)를 드렸다.

이 활동가들은 6월 14일 금속노조 회의실

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을 모시고 ‘백

기완 선생님, 새 차 타고 이북 고향 가셔야

죠?’라는 이름으로 차량전달식을 열었다. 백

기완 선생님, 김호규 노조 위원장, 최준식 공

공운수노조 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

장과 노동, 시민사회단체인 회원들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백기완 선생은 “고마워 목이 메 말이 나

오지 않는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주머니를 털

어 자동차를 마련해준다고 해서 앉아서 받을 

수 없었다”라고 감격에 겨워했다.

백기완 선생은 “돈이 아닌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게 통일이다. 수명이 다

되어 죽을 땐 죽더라도 사람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라며 “오늘 

받은 자동차로 현장에 다니기 쉬워졌다. 노동

해방 세상을 만드는 데 끝까지 힘쓸 작정이

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하나의 노조를 넘어 여러 단위 활동가들이 

힘을 모아 차를 준비했다. 백기완 선생님의 

말씀대로 벽돌 한 장 쌓듯 차를 마련한 셈이

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노동

자가 피땀 흘려 만든 차를 노동자 민중의 마

음을 다독이는 어른에게 기증하기에 더 큰 의

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